
솔비톨시장 품귀현상
프리믹스 수출 폭증 따라 … 가격 50% 상승

국내 솔비톨시장이 9 4년 들어 품귀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치약용 수요의 증가와 일본으로의 프리믹스 수출 호조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온

솔비톨이 세계적인 공급부족과 맞물려 국내 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등 품귀현상을 보여 물

량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품귀현상은 보습제용 분야에서 솔비톨과 대체가 가능한 글리세린이 품귀현상을 보이며 가격

이 폭등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솔비톨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.

글리세린은 P＆G의 볼티모어공장이 9 5년에 생산을 중단할 예정인데다 일부 공장의 사고로 공급에

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글리세린은 9 3년 톤당 1 0 0 0달러이던 것이 9 4년9월 1 8 5 0∼2 0 0 0달러를 기록, 2배 상승했으나 물량을 공

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

이에따라 솔비톨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한편, 유럽을 비롯한 미

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요가 폭증, 품귀사태

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세계적인 솔비톨 생산기업인 Roquette Freres와 C e r e s t a r가

수요 폭증을 미처 예측하지 못해 공급부족에 적절한 대응을 하

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솔비톨 생산기업들

은 대규모 증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세계적인 솔비톨 부족으로 국내에서도 품귀현상이 나타나며 가

격도 9 3년말에 비해 50%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솔비톨 가격은 9 3년말 톤당 4 0 0달러이던 분말이 9월현재 6 1 0톤

을 나타냈으며 액상은 K g당 7 0 0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.

국내에서 솔비톨은 럭키와 선일포도당이 생산하고 있으며

R h o n e - P o u l e n c의 국내 판권을 가진 태평양화학은 R o q u e t t e제품

을 수입, 자체소비와 일부 판매에 나서고 있다.

9 3년 판매현황을 보면, 럭키가 액상 1만여톤, 분말 5 0 0 0톤을 판매했으며 선일포도당은 액상 8 0 0 0여

톤, 태평양은 액상 2500 톤, 분말 2 5 0 0톤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자가소비는 럭키가 액상 5 5 0 0톤, 태평양화학이 2 5 0 0톤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.

럭키는 국내에 공급부족이 초래되면서 타이공장에서 2 0 0 0여톤을 들여왔으며 태평양은 R o q u e t t e제품

의 품귀로 9 4년 판매실적은 9 3년대비 5 0 %정도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국내 솔비톨의 용도별 수요는 액상의 경우 치약용이 1만여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

식품첨가용을 비롯한 기타 1만1 0 0 0여톤으로 나타났다.

분말은 프리믹스용 5 0 0 0톤을 비롯해 수산업에 3 5 0 0톤, 제과용 8 0 0톤, 의약용 300 여톤 등으로 조사됐

다.

분말의 최대 수요처인 프리믹스는 설탕에 솔비톨을 혼합한 것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

며 주로 제일제당·삼양사·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서 수출하고 있다.

솔비톨의 품귀현상은 일차적으로 글리세린의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9 5

년 상반기까지 가격상승과 공급부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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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, 0 0 0

3 , 5 0 0

8 0 0

3 0 0

9 , 6 0 0

1 0 , 0 0 0

1 1 , 0 0 0

2 1 , 0 0 0

3 0 , 6 0 0

5 2 . 1

3 6 . 5

8 . 3

3 . 1

1 0 0 . 0

4 7 . 6

5 2 . 4

1 0 0 . 0

1 0 0 .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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